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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아, 

세상의 문화가 

왜 사탄의 문화라 하는지 아느냐.

나와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가깝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탄의 정신, 사상을 넣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결국 나와 멀어지게 한다.

사랑아,

섭리사 너희이기에 내가 엄포한 것이다.

TV, 인터넷, 각종 게임...

말씀 통해 

보지 말고, 하지 말라 한 것이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지 않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생각 없이 보는 

TV, 인터넷, 각종 동영상, 음란물...

사탄이 쳐 놓은 덫임을 진정 깨달아라.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온다 했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다.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너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육적으로 돌아가게 하며

나와 멀어지게 하며

죄를 짓게 하며



점점 더 그것에 빠지도록 하여

너희의 시간 

그리고 너희 마음을 빼앗는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다.

사랑하니 너희에게 

가장 깊은 시대 말씀을 쏟고 있다.

시대 말씀은 

내 사랑의 가장 핵심 증표이다.

(주님, 잠깐 TV를 보았지만 무서운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지우고 싶은데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좋은 것이 없

고 자극적이고 나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들으면 기분 좋고 힘나게 하고 제가 점점 더 온전해질 

수 있게, 저를 변화시켜 줘요.)

사랑아,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삼위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가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한다.

나와 같은 신의 수준까지 오르기를 소망한다.

너희를 그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선생도 나도 너희의 상황을 보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냐.

섭리사 너희들은 특히 사랑으로 키우고 

성장시키고 있는 자들이니 

오직 나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길 바란다.

내 사랑 제대로 알지 못하니

"섭리는 구속하는 것이 많아. 

안 된다 하는 것이 많아.”하는구나.

사랑하니 보지 말라

접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보고 죄를 짓고 나와 멀어지니

그때서야 후회하고 깨닫게 된다.

나의 말이 정녕 사랑의 말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아담 하와에게 내가 이른 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했던 말 또한 내 사랑의 말이었다.

그 말을 가벼이 생각하고 절대시 하지 않아 결국은 

삼위의 사랑을 받던 자들이 삼위를 등지고

역사를 깨는 자들이 되었다.

가벼이 생각지 말아라. 

절대시 하여라.

너희가 각종 사탄의 문화에 빠져 있는 시간

사탄이 기뻐하며 

너희를 사망으로 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이냐.

시간이 없다 내가 애타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더 나를 사랑으로 부르고

더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며 

의를 쌓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선생 어찌 시간을 쓰고 있는지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섭리사 나의 신부들아,

시대가 악하고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다.

그만큼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세상이 되었다.

너희는 내게 희망이며 소망이니

나의 사랑의 빛에 속한 자들이 되어

시대 어둠을 밝히는 자 되어라.

시대가 악하니 

늘 조심하고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할게.

사랑하니 코치하였다.

너희를 진정 사랑하는 성자 주니라.


